
국제유가, 수급불균형이 변수로…
LG연구원, 산유국 정치불안 유가에 반영 … 세계경제 따라 변동

주요 산유국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책임연구원은 <산유국 리스크로 본 올해의 유가> 보고서에서 “이란, 이라크, 나이지

리아, 카자흐스탄 등 주요 산유국의 정치불안이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2월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경제를 위협하고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것이고 미국도 이란사

태 악화를 막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라크는 미군 철수 이후 갈등 중재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이지리아도

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 때문에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나 양국 다 서방과 정면으로 배치할 가능성

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정정불안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일단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위험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광우 연구원은 “산유국의 정정 불안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배럴당 5달러 가량으로 평가되나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완만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두바이

(Dubai)유 평균은 11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87.1%로 편중돼

있어 만약의 상황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다”며 “안정적인 대체공급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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